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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어느 누가 답을 줄 것인가>전 전경 2017

청주 현대미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획전 <어느 누가 
답을 줄 것인가>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청주에서 형성된 ‘그룹’과 ‘전시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내륙창작미술협회, 토석조각회, 애스펙트, 
전환 등 10개 그룹의 창립과 활동, 해체를 살핀다. 
또한 청탑화랑, 무심갤러리 등의 활동을 소개하며, 초기 
다방(갤러리) 중심의 전시문화에서 전문화랑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도 포착한다. 미술관이 당시의 그룹과 공간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술관의 학예팀장 이윤희는 1980~90년대 
청주미술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양식사적 접근이 효과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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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설명한다. “당시 청주는 국전파-앵포르멜 세대-단색화 
경향-설치와 퍼포먼스-포스트모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한국미술계에서 행해졌던 양식적 실험이 혼재된 양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작가 81명의 작품 92점을 비롯해 
인터뷰기록 사진 영상 인쇄물 등 300여 점의 풍성한 자료로 
전시장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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